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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ure: Daniel 5:13-21

13 Then Daniel was brought in before the king. The king spoke, and said to Daniel, “Are you 
that Daniel who is one of the captives from Judah, whom my father the king brought from 
Judah? 14 I have heard of you, that the Spirit of God is in you, and that light and 
understanding and excellent wisdom are found in you. 15 Now the wise men, the astrologers, 
have been brought in before me, that they should read this writing and make known to me 
its interpretation, but they could not give the interpretation of the thing. 16 And I have heard
of you, that you can give interpretations and explain enigmas. Now if you can read the 
writing and make known to me its interpretation, you shall be clothed with purple and have 
a chain of gold around your neck, and shall be the third ruler in the kingdom.”

17 Then Daniel answered, and said before the king, “Let your gifts be for yourself, and give 
your rewards to another; yet I will read the writing to the king, and make known to him the 
interpretation. 18 O king, the Most High God gave Nebuchadnezzar your father a kingdom 
and majesty, glory and honor. 19 And because of the majesty that He gave him, all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trembled and feared before him. Whomever he wished, he executed; 
whomever he wished, he kept alive; whomever he wished, he set up; and whomever he 
wished, he put down. 20 But when his heart was lifted up, and his spirit was hardened in 
pride, he was deposed from his kingly throne, and they took his glory from him. 21 Then he 
was driven from the sons of men, his heart was made like the beasts, and his dwelling was 
with the wild donkeys. They fed him with grass like oxen, and his body was wet with the dew 
of heaven, till he knew that the Most High God rules in the kingdom of men, and appoints 
over it whomever He chooses.

13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왔다. 그가 왕 앞에 나오자 왕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우

리 아버지가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14 나는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어 네가 영리하고 총명하며 비상한 지혜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다. 15 내가 여러 박사들을

불러다가 이 글자를 해석하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해석해 내지 못하였다. 16 내가 들으니 너

는 온갖 신비스러운 문제를 잘 해석하고 풀어낸다고 하는데 만일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뜻

을 나에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며 너를 나라의 제 

3 인자가 되게 하겠다.”

17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에게 줄 상과 선물은 왕이 가지시든지 아니면 다

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왕을 위해 그 글을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18 왕이

시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셔서 그에게 영

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19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를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렸으며 

누구든지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었습니다. 20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거

만하게 행하므로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의 영광을 빼앗았습니다. 21 그
래서 그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났으며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이 되어 들나귀와 함

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

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Review
Before we begin our examination of today's passage let us briefly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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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now in chapter 5. The chapter marks as we noted a historic transition in the book. The long 
reign of Nebuchadnezzar ended in 562 BC. Following this there was a period of political 
uncertainty in which several monarchs came and went in a relatively short space of time. This 
instability ended with the crowning of king Nabonidus in 556 BC. He ruled alone for three years 
before promoting his son Belshazzar to be co-regent in 553 BC. These two men would be joint 
kings upon the downfall of the Neo-Babylonian empire which occurred in the year 539 BC.

The events detailed in the opening part of chapter 5 take place in the city of Babylon. It is the year 
539 BC. For reasons that are unknown King Nabonidus is absent from the scene. It is King 
Belshazzar who is the one in charge as the forces of the Medo-Perisans surround the city. Perhaps 
due to a false sense of security afforded by the mighty walls of the city Belshazzar seems 
unconcerned by this event. He is so unconcerned in fact that he regards this as being an opportune 
moment to throw a wild party. When I say wild, I mean wild. The Greek historian Xenophon (430–
355/354 BC) writes about this memorable banquet. He records the fascinating detail that there were 
ostriches pulling around trays of fruits, nuts and other delicacies. I bet you've never attended a party
where you saw a thing like that. All of the elite of Babylonian society are invited and whilst the 
enemy are at the gates a debaucherous party ensues.

At some point during this wild party the king calls for the holy vessels that were taken from the 
temple in Jerusalem to be brought out. These were the gold and silver temple treasures taken by 
King Nebuchadnezzar. Belshazzar desires to use these consecrated items to mock God and toast the 
worthless gods he served. It is as this act of sacrilege plays out that a mysterious hand appears and 
writes a message on the plaster wall. The bible does not describe the hand's appearance but as I said 
last time I'm imagining a giant hand.

The king, and no doubt all who witnessed this supernatural event are quite naturally terrified. 
Daniel gives us the wonderful detail that the kings hips were loosened and his knees knocked 
together. In other words he gyrated just like Elvis in his heyday!

The king is unable to read or understand the message, and so he calls on his wise and learned men. 
They too are unable to make any sense of the writing. This sends the king into an even greater state 
of worry.

It is at this point in the story that the queen, or more likely the queen-mother appears on the scene. 
She had wisely stayed away from the drunken party. We spent a little time discussing who exactly 
she may be. It is possible that she was the wife of Nabonidus, meaning she was Belshazzar's 
mother. Alternatively she may have been one of Nebuchadnezzar's surviving wives. Possibly even 
the mother of Nabonidus meaning she was Belshazzar's grandmother. Whatever her actual identity 
she was someone who was admired and respected.
A person probably due to their age and status to whom the king felt obliged to listen.

The queen has some good advice for the king. She remembers back to the time of Nebuchadnezzar's
first dream. She recalls how the king had been helped on that occasion by a Jewish exile named 
Daniel. Her recollection is vivid. She remembers how this Daniel was possessed by the Holy Spirit. 
As a result of this he was full of light, wisdom and understanding. King Nebuchadnezzar had 
recognised his value and worth and promoted him to be the “president” or leader over all the wise 
men of Babylon. She urges the king to call on this man to help solve the mysterious writing on the 
wall. What will the king decide to do? That will be the subject of our sermon today.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 장입니다. 5 장은 4 장과는 역사적으로 다른 시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긴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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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원전 562 년에 끝났습니다. 그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왕들이 바뀐 정치적

으로 불확실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불안정한 정국은 기원전 556 년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는 3 년 동안 혼자 통치한 후 기원전 553 년에 아들 벨사살을 공동 섭

정자로 삼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기원전 539 년에 신바빌론 제국이 몰락하기 전까지 공동

으로 통치하였습니다. 

5 장의 서두에 자세히 설명된 사건은 바빌론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기원전 539 년입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보니두스 왕은 그 장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메대-페르시아 군대가 도

시를 포위하고 있을 때 통치자는 벨사살 왕입니다. 도시을 둘러싼 강력한 성벽 때문에 안

전할 것이라 믿고 벨사살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듯 합니다. 사실 그는 염려는 커녕 이 순간

에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성대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크세노폰

Xenophon(기원전 430~355/354 년)은 이 대단한 연회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과일, 견과

류, 기타 별미가 담긴 쟁반을 끌고 다니는 타조가 있었다는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기록했

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바빌론 사회의 모든 엘리트가 초대되었

고 적이 성문 밖에 있는 동안 방탕한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이 난잡한 파티 중 어느 시점에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스러운 그릇들을 가져오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온 금과 은 성전 보물이었습니다. 벨사

살은 이 신성한 물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이 섬기는 쓸모없는 신들을 경

배했습니다. 이러한 신성모독 행위가 펼쳐지는 동안 신비한 손이 나타나 석고 벽에 메시지

를 씁니다. 성경에는 손의 모양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제 생각에는 거대한 손이었을 것입

니다. 

왕을 비롯하여 이 초자연적 사건을 목격한 모든 사람은 당연히 겁에 질렸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엉덩이가 풀리고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다는 세부 사항을 기록합니다. 그는 전성기 때

의 엘비스 프레슬리처럼 몸을 부들부들 흔들어댔습니다! 

왕은 메시지를 읽지도 이해할 수도 없으므로 그의 현자들을 부릅니다. 그들 역시 글을 이

해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왕은 더욱 큰 근심에 빠집니다. 

이 부분에서 여왕 queen, 혹은 더 가능성이 높은 왕의 어머니 queen-mother 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현명하게도 술파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나보니두스의 아내, 즉 벨사살의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느부갓네살의 살아남은 아내 중 한 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보니두스의 

어머니, 즉 벨사살의 할머니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누구였든 존중과 존경의 위

치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나이와 지위 때문에 왕이 기꺼이 경청했던 사람입니다. 

여왕은 왕에게 적절한 조언을 합니다. 그녀는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꿨던 때로 거슬

러 올라갑니다. 그녀는 그때 왕이 다니엘이라는 유대인 유배자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

지 기억합니다. 그녀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그녀는 다니엘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재했는지 

기억합니다. 그 결과 그는 빛과 지혜와 이해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가치와 명예를 인정하고 그를 바빌론의 모든 현자들의 “수장” 으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녀
는 왕에게 다니엘을 불러 벽에 새겨진 신비한 글을 풀도록 촉구합니다. 왕은 어떻게 할까

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Riddles and puzzles

Over the next couple of weeks we will see Daniel unravel a mystery. As I told you last time the 
queen tells Belshazzar that Daniel is skilled in unravelling “knots.” Not the kind we get in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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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l or rope but the intellectual puzzles or conundrums we sometimes encounter. God had given 
Daniel the gift of unpicking these kinds of puzzles. So let's begin today by spending a little time 
talking about word puzzles, codes or ciphers.

Since ancient times, politicians, military leaders and even lovers have used ciphers or word codes to
encrypt confidential messages. The word we use to describe the use of such codes is cryptography. 
As a child I remember having a little code book. My sister and I had great fun sending coded 
messages to each other the using special codes in the book. Perhaps you did the same thing. The 
reason for using codes and ciphers has largely remained the same over the centuries. Simply stated 
it is to communicate messages in such a way that “enemies” cannot read or understand them.

How are you at solving word codes of ciphers? I thought I'd give you a few coded puzzles. Let's see
if we have any expert code-breakers amongst us. Are you ready?  

1. That was a simple code to break. Provided that you have the answer wheel it is merely a case of 
aligning the number with the letter.

2. Again not such a difficult code to break. The key lies in working out that the number represents 
the corresponding letter in the alphabet.

3. This is a more challenging code to break. It is known as the “Rotate 13” or ROT-13 cipher for 
short. This means that it is a letter substitution cipher that replaces a letter in the code with the 13th 
letter that comes after it in the alphabet. The origins of this code go all the way back to ancient 
Rome where it was known as the Caesar Cipher.

So with that little intro complete let's find out what happens to Daniel the code-breaker.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다니엘이 미스터리를 푸는 것을 볼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여왕은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매듭 knots"을 푸는 데 능숙하다고 말합니다. 끈, 또는 밧줄에

있는 매듭이 아니라 때때로 살면서 마주치는 지적 퍼즐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런 종류의 문제를 푸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단어 퍼즐, 코드 

또는 암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대부터 정치인, 군 지도자, 심지어 연인들도 암호 ciphers 또는 단어 코드 word codes 를 사

용하여 비밀 메시지를 암호화했습니다. 이처럼 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암호화 cryptography
라고 부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조그만 코드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과 저는 책

에 있는 특수 코드를 사용하여 서로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
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드와 암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같

습니다. 쉽게 말해서 "적"이 읽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입

니다. 

암호의 단어 코드를 잘 푸시나요? 제가 몇 가지 코드 퍼즐을 주겠습니다. 우리 중에 암호 

해독 전문가가 있는지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1. 해독하기 쉬운 코드입니다. 답안 휠이 있다면 숫자를 문자에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2. 그다지 해독하기 어려운 코드는 아닙니다. 핵심은 숫자가 알파벳에서 해당 문자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3. 해독하기 어려운 코드입니다. "Rotate 13" 또는 줄여서 ROT-13 암호라고 합니다. 즉, 코
드의 문자를 알파벳에서 그 뒤에 오는 13번째 문자로 대체하는 문자 대체 암호입니다. 
이 코드의 기원은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며, 시저 암호 Caesar Cipher 라고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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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서론을 마치면서 암호 해독자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3 Then Daniel was brought in before the king. The king spoke, and said to Daniel, “Are you 
that Daniel who is one of the captives from Judah, whom my father the king brought from 
Judah? 14 I have heard of you, that the Spirit of God is in you, and that light and 
understanding and excellent wisdom are found in you.

As we have established king Belshazzar was a fool. He partied at an importune time, and he 
stupidly called for, and participated in an act of sacrilege involving God's consecrated temple 
vessels. However he was not so foolish as to ignore the wise counsel of the old queen (queen 
mother). Her words gave him pause. Maybe he should call Daniel and see what he had to say.

I suppose from a practical viewpoint we could say he had little to lose. He couldn't solve the riddle 
himself. His wise and learned men were equally clueless. So why not let Daniel try, he would either 
provide an interpretation or fail as the others had.

So Daniel is brought before the king. I have alluded to Daniel's age before. Warren Wiersbe in his 
commentary makes the case that Daniel was 16 years old when he was taken to Babylon in the year 
605 BC. It's now 539 BC meaning that as he entered that royal banquet hall he was 82 years of age.

The king's words here are interesting. The queen had told him a number of things about Daniel. 
However she had not mentioned that he was a Jewish exile. Nether had she said that he was one of 
the young men brought to Babylon by king Nebuchadnezzar.

Now I suppose we could argue that the fact that he has a Hebrew name is a big clue to his origin. 
But possibly it means that the king is not completely ignorant of Daniel.

Having said this however we should also note that an ancient king would not want to publicly 
acknowledge their ignorance of someone or something. They would not want to be shamed into 
having to confess to any area of ignorance or weakness. So maybe he has heard of him (by name), 
and what he did in the past (his reputation) before. Or maybe he is just bluffing. As John Trapp 
writes in his commentary,

“This silly and shallow prince hath nothing to say but what was put into his mouth by his wiser 
grandmother.”

Perhaps all he really knows is what the queen-mother has told him. Let's however give him the 
benefit of the doubt. Let's say that he has heard of Daniel's name and of his reputation. He affirms 
here what seems to be widely known and accepted; that Daniel has extraordinary ability that comes 
from a divine source.

Listen again to the words he uses, that the Spirit of God is in you, and that light and 
understanding and excellent wisdom are found in you. What a wonderful description that is of 
Daniel. That should be our goal too. We should desire that people say something similar about us. 
Remember the message given to us by our Lord and Saviour as part of the sermon on the mount.

14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that is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15 Nor do they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asket, but on a lampstand, and it gives light to all who are in 
the house. 16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men,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lorify your Father in heaven. (Matt 5:14-16)

How brightly does your light shine? Are you a like a lighthouse standing at the top of a rocky 
outcrop? Does the light of Christ project from you like a mighty beam penetrating into the 
darkness? Or are you more like a flickering candle?  

Let us see what the king has to say next.

13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왔다. 그가 왕 앞에 나오자 왕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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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아버지가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14 나는 네 안에 신들의 영이 

있어 네가 영리하고 총명하며 비상한 지혜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가 보았듯이 벨사살 왕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는 중대한 시기에 파티를 열었고, 어
리석게도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된 그릇들을 불경스럽게 사용하는 신성모독 행위를 시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로한 왕비(왕의 어머니)의 현명한 조언을 무시할 만큼 어리

석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왕이 생각하게끔 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을 불러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왕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없었습니다. 
그의 현자들도 똑같이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시도하게끔 기회를 주어서 그가 

해석을 해주면 좋고 아니면 다른 이들처럼 실패하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엘의 나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그의 주석에서 기원전 605 년에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16 세

였다고 주장합니다. 지금은 기원전 539 년이므로 그가 왕의 연회장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82 세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왕이 하는 말이 흥미롭습니다. 여왕은 다니엘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지

만 그가 유대인 유배자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으

로 데려온 청년 중 한 명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히브리 이름이니 왕이 그가 유대인 유배자인지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
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왕이 다니엘에 대해 완전히 모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대 왕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에 대한 무지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무지나 약점에 대해서 고백함으로써 수치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는 다니엘에 대해 들어봤을 수도 있고(이름이라도), 과거에 한 일(그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허세를 부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존 트랩이 그의 논

평에서 쓴 것처럼, 

"이 어리석고 무지한 왕은 현명한 할머니가 입에 넣어준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그가 아는 모든 것은 왕비가 그에게 한 말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기회를 한번 줘보죠. 그가 다니엘의 이름과 명성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여기서 

이미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을 언급합니다. 즉, 다니엘은 신성한 근원에서 나오는 놀라운 능

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네가 영리하고 총명하

며 비상한 지혜를 가졌다 that the Spirit of God is in you, and that light and understanding 
and excellent wisdom are found in you. 다니엘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묘사입니까! 이것이 또

한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산상 설교의 일부로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도성은 숨길 수 없느니라. 15 또 등불을 켜서 바구니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것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 16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취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

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4-16) 

당신의 빛은 얼마나 밝게 빛납니까? 당신은 바위 꼭대기에 서 있는 등대와 같습니까? 당신

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강력한 광선처럼 나와 어둠을 꿰뚫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깜빡거

리는 양초와 더 비슷합니까? 

왕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15 Now the wise men, the astrologers, have been brought in before me, that they should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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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riting and make known to me its interpretation, but they could not give the 
interpretation of the thing.

What a telling admission by the king. We must assume that in a mighty city like Babylon the 
education system must have been very good. We know that they had a culture that prized learning. 
We are often guilty of what C.S Lewis termed “chronological snobbery.” This means that we look 
back into history and think that ancient people were inferior in terms of intellect to us today. If this 
is what you think then I am sorry to burst your bubble. It is simply not the case. Actually you may 
be surprised to learn that IQ scores have been declining since 1975. According to an article in the 
New Scientist magazine the decline is around 7-10 points per decade (“We seem to be getting 
stupider and population ageing may be why” - By Sally Adee 8 September 2017). So people in the 
past were not dumb, they were just as smart if not smarter than we are today.

So when it comes to ancient Babylon we can be quite sure that the best and brightest would have 
been encouraged and given opportunities to learn and excel. There would have been “schools” or 
“universities” in which men could be educated and trained. We know that Daniel and his friends 
were given a first-rate education in this system. And yet here the king openly confesses that his wise
men have fallen short. They are unable to interpret the mysterious message.

The king is absolutely correct here but not for the reasons he thinks. He believes that understanding 
this puzzle is a little like the letter codes I gave you at the beginning of this sermon. They are easy 
enough to solve once you know what the letters or numbers represent. But that's not what is going 
on here. The real reason that the Babylonian wise men cannot solve the riddle is that they are 
applying wordly (human) wisdom to a spiritual problem. The things of God are never going to be 
plain or clear if the lenses you are using are smeared with the thoughts and ideas of this world.

As I'm sure you are aware there is a massive difference between the wisdom of this world and God's
wisdom. Let me give you one example to highlight what I mean.

What does worldly wisdom say about prayer? It says that it is a largely pointless exercise. Now 
sceptics may concede that prayer may provide some modest psychological benefits. They may 
admit that on a personal level you may feel better unburdening yourself. You may also take some 
comfort from placing your fears or worries upon someone else. But the big worldly picture is that 
you are basically wasting your time. Why bother speaking to a fictitious being in the sky. So from a 
worldly perspective prayer is a worthless thing to do.

God's wisdom tells us something entirely different. Prayer is an immensely valuable gift that God 
has given us. It allows us 24/7 communication with the sovereign God of the universe. God created 
prayer and He knows its value. That is why God calls upon us all to pray without ceasing (1 Thess 
5:17). God desires that we come to Him at all times and bring our needs, wants, hopes and fears to 
Him. Furthermore we know that prayer is efficacious. Prayer works. History is full of examples of 
God answering prayer. So the world is welcome to its “wisdom” on prayer, but it's wrong and I'll 
ignore it.

Let us continue.

15 내가 여러 박사들을 불러다가 이 글자를 해석하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해석해 내지 못하

였다.

왕은 대담하게 인정합니다. 바빌론과 같은 위대한 도시에서는 교육 시스템이 훌륭했을 것

입니다. 그들은 학습을 중시했습니다. 우리는 C.S 루이스가 "연대기적 속물근성

chronological snobbery "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유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역사를 되

돌아보고 고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보다 지능 면에서 열등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

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환상을 깨뜨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1975
년 이후로 IQ 점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놀랍습니다. New Scientist 잡지의 기사

에 따르면, 10 년마다 약 7-10 포인트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어리석어져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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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가 그 이유일 수 있다" - Sally Adee, 2017 년 9월 8 일). 과거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만큼 영리했거나 아니면 더 영리했을 것입니다. 

고대 바빌론에서는 가장 뛰어나고 영리한 사람들이 장려 받고 더 배우고 탁월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학교"나 "대학"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거기에서 일류 교육을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왕은 그의 현자들이 부족함을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들은 신비한 메

시지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왕은 여기서 절대적으로 옳지만 그가 생각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

는 것이 제가 설교 초기에 말씀드린 문자 코드와 조금 비슷하다고 믿습니다. 문자나 숫자

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

니다. 바빌론 현자들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세상적(인간적) 지혜를 

영적인 문제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렌즈가 이 세상의 생각과 아

이디어로 얼룩져 있다면 하나님의 것들을 결코 명확하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의 말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기도가 대체로 무의미한 행위라고 말

합니다. 회의론자들은 기도가 약간의 심리적 이점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개인

적 측면에서 스스로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두려움이

나 걱정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면 약간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

으로 세상의 지헤는 기도가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하늘에 있는 허구의 존재에게 말을 거

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즉, 세속적 관점에서 기도는 가치가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게 귀

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24 시간 내내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창조하셨고 그 가치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살전 5:17).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우

리의 필요, 바람, 희망, 두려움을 그분께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기도가 효

과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사

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세상적인 "지혜"는 틀렸고 저는 그것을 무시할 

것입니다. 

계속합시다.

16 And I have heard of you, that you can give interpretations and explain enigmas. Now if you
can read the writing and make known to me its interpretation, you shall be clothed with 
purple and have a chain of gold around your neck, and shall be the third ruler in the 
kingdom.”

We are left to guess whether the king really did have this knowledge or whether he is just echoing 
the queen-mother's words. Whatever the case he is willing to give Daniel an opportunity to interpret
the message. He again restates the promise previously given to the other wise men. Anyone who can
give him an interpretation will be richly rewarded. They shall be clothed in purple, meaning they 
will be given a place of power and prestige. They shall have a gold chain hung around their neck 
again signifying power. In the ancient world only the rich and powerful got to wear gold jewellery. 
Finally, they will be made third ruler in the land.

As we noted before Belshazzar was co-regent with his father Nabonidus. The prize on offer here is 
to be third in terms of leadership behind the two kings. That's quite an incentive.

It's noteworthy for three reasons. Firstly, that the king is willing to offer this reward to a Jew (a 
foreigner). He could have chosen to handsomely reward Daniel, but not necessarily to the same 
degree he would a Chaldean. He does not d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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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 it shows us that he believes that everybody has a price. He believes, as many do today 
that given the right reward people can be incentivised to do anything.

Thirdly, and finally it underscores Belshazzar's desperation. The level of reward offered could not 
be any higher. The king is willing to offer this massive prize because he is truly desperate to know 
the meaning of the message

The reward on offer is great. No doubt Daniel is licking his lips at the prospect of obtaining all that 
bounty. Well let's read on a see how he will react.

16 내가 들으니 너는 온갖 신비스러운 문제를 잘 해석하고 풀어낸다고 하는데 만일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나에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며 

너를 나라의 제 3 인자가 되게 하겠다.”

우리는 왕이 정말로 다니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왕비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지 추측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는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해석할 기회를 줄 의향이 있습

니다. 그는 다른 현자들에게 말했던 약속을 반복합니다. 해석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대

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색 옷을 입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권력과 명예의 자리

를 갖게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권력을 상징하는 금 사슬을 목에 걸게 될 것입니다. 고대 세

계에서는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만이 금 보석을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 땅에서 세 번째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벨사살은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와 공동 통치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왕

에 이어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한 보상입니다. 

이 구절은 세 가지 이유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 왕은 유대인(외국인)에게 이 보상을 기

꺼이 제공할 것입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다른 후한 보상을 주더라도 갈대아인에게 제공하

는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둘째, 왕은 모든 사람에게 가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적절

한 댓가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무엇이든 할 거라고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벨사살의 절박함을 강조합니다. 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는 메시지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싶어서 필사적이기 때문에 엄청난 보

상을 기꺼이 주려고 합니다. 

보상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니엘이 그 모든 보상을 받을 생각에 입술을 핥고 있을까요? 글
쎄요,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17 Then Daniel answered, and said before the king, “Let your gifts be for yourself, and give 
your rewards to another; yet I will read the writing to the king, and make known to him the 
interpretation.

I absolutely love this verse. Its one of my favourite moments in the whole bible. I just wish I could 
have been there to see Daniel deliver it. I'd love to have seen Belshazzar's face. Daniel as we have 
noted was an old man. And yet here he shows great fearlessness here. It demonstrates to us the 
complete confidence that he must have had in God. He knew that God was able to protect him so he
was not afraid to speak directly, and harshly to the king.

He tells the king in no uncertain terms that he doesn't want the gifts. “You can keep them,” he tells 
him, “Or give them to someone else.” In saying this he is also informing the king that he is not 
interested in being promoted to be third in power. These material rewards are of no interest to 
Daniel.

Now some might consider Daniel's words here to be a sign of loyalty, or even devotion to the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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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what Daniel is really saying is that he is so happy to serve the king that he does not want or 
need these rewards. I don't think that is what is happening here. So why then is Daniel rejecting 
these material rewards, potentially offending the king and risking his wrath? After all back in 
chapter 2 he had accepted the gifts offered by king Nebuchadnezzar (Dan 2:48-49). This we must 
remember was a long time ago, and the context was very different. Daniel at that time probably 
intended to use Nebuchadnezzar gifts to benefit the surrounding Jews. So what's going on here?

There are a number of possible reasons as to why Daniel spurned the king's generous offer. Firstly, 
Daniel knew what was about to happen. King Belshazzar had only a matter of hours to live. 
Therefore it was pointless taking any rewards from a king whose empire was moments from 
collapse.

Secondly, Daniel did not want people to think that he could be bought or bribed for money or gifts. 
He had a well deserved reputation for being a devoted and loyal man of God. This meant that he 
knew that the gifts that God had given him were for God's glory, not for his own personal gain. So 
maintaining his own, and God's good name was important to him. He didn't want his God given 
spiritual gifts to be connected with material or wordly things.

Thirdly, I think that Daniel is deliberately stepping back from the king and allowing there to be  
separation between them. He does not want to be connected to, or obligated to the king in any way. 
Belshazzar was guilty of openly mocking God. Daniel knows that God is angry with the king and 
wants to reflect that in his attitude towards the monarch.

In taking this cold, or distant stance Daniel displayed great courage and nerve. As we have seen on 
many occasions ancient kings were not known for their patience and even tempers. As we shall 
shortly see this courage and nerve extended to the point where he was bold enough to call out 
Belshazzar's arrogance and stupidity. He will point out how foolish he was for failing to learn from 
what happened to his “father” (grandfather) Nebuchadnezzar.

Finally, in this verse Daniel demonstrates great trust and faith in God. He has no doubt that God will
provide him with the meaning of the message and allow him to give the king an interpretation.

Let us read on.

17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에게 줄 상과 선물은 왕이 가지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왕을 위해 그 글을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 중 하나입니

다. 다니엘이 왕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순간의 

벨사살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노인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왕에게 직접, 그리고 대담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

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왕에게 "당신이 가지시

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왕에게 권력의 3 인

자가 되는 데 관심이 없음을 알립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물질적 보상에 전혀 관심이 없습

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의 이 말을 왕에 대한 충성심 또는 헌신의 표현으로 생각할 수도 있

습니다. 다니엘이 왕을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이러한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이러한 물질적 보상을 거부하여

왕의 분노를 살 위험을 무릅쓰고 있을까요? 2 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준 선물을 받았습

니다(단 2:48-49). 하지만 그 것은 오래전 일이고, 상황이 매우 달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때 당시 다니엘은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선물을 주변 유대인들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하

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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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이 왕의 관대한 보상을 거부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

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몇 시간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

므로 제국이 붕괴되기 직전인 왕에게서 보상을 받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둘째, 다니엘은 사람들이 돈이나 선물로 자신을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았

습니다. 그는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

님께서 주신 은사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가 물질적 또는 세상적인 것과 연관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

다. 

셋째, 저는 다니엘이 고의로 그와 왕 사이에 거리를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떤 식

으로든 왕과 연결되거나 그를 위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벨사살은 공개적으로 하나

님을 조롱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분노하신 것을 알고 있으며 왕

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서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차갑고 거리를 둔 자세를 취하면서 다니엘은 큰 용기와 담력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듯이 고대 왕들은 인내심과 침착함이 없습니다. 곧 보게 되겠지만 이 용기

와 담력은 그가 벨사살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지적할 정도로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자신

의 "아버지"(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 얼마나 어리

석은지 지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큰 신뢰와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

님께서 메시지의 의미를 알려 주셔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데 의심

의 여지가 없습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18 O king, the Most High God gave Nebuchadnezzar your father a kingdom and majesty, 
glory and honor. 19 And because of the majesty that He gave him, all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trembled and feared before him. Whomever he wished, he executed; whomever he 
wished, he kept alive; whomever he wished, he set up; and whomever he wished, he put down.

In order for Daniel's interpretation to make sense he has to put things into context. This same 
principle applies today. We cannot for example talk about Israel's relations with its immediate 
neighbours without putting things into historical context. So here Daniel will begin by talking about
what happened in the past to king Nebuchadnezzar. This is designed to set up Daniel's scathing 
criticism of Belshazzar as an unrepentant, profane, arrogant man who failed to learn from the past.

He begins by briefly recounting the history of Neo-Babylon's greatest monarch; King 
Nebuchadnezzar. We are of course are very familiar with his story as we have studied chapter 4. 
Perhaps Belshazzar was not so familiar with this story though he ought to have been. This was after 
all his grandfather. It was not exactly distant past but human beings do have a tendency to quickly 
forget about past events. I'm sure you have heard the famous saying attributed to the philosopher 
George Santayana.

“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How true this is. It was also the case that Belshazzar was an arrogant and prideful man. No doubt he
thought he had nothing to learn from his dead ancestors. There was nothing they could teach him. 
This was as we shall soon see a great mistake. Had he studied and learned from Nebuchadnezzar's 
experiences how different things might have been.  

Daniel reminds the king how how magnificent the empire had been under Nebuchadnezzar. 
Nebuchadnezzar's fame was known far and wide. His glory was unprecedented. As we have seen in 
previous sermons he beautified Babylon and his royal palace. It was said to be the most beautiful 
building ever constructed. He also launched many building projects and commanded a power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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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y. No one could doubt the authority he wielded over all his subjects. Daniel tells us that he ruled
as an absolute monarch. He was not tied or hamstrung by laws and decrees. As a result people both 
respected and feared him. He exercised absolute control over the life and death of his subjects. If 
you pleased him you could expect to be rewarded. He would lift up or promote those he favoured. If
you angered or annoyed him you could expect a swift journey to the oven!

Nebuchadnezzar then had ruled his empire in great majesty and splendour.

But please note, this is of supreme importance. He had power, majesty and might only because God 
allowed it. He owed his greatness, glory, and majesty to God. This was something that the king was 
VERY slow to recognise or acknowledge.

Let us read on.

18 왕이시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셔서 그

에게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19 하나님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모든 나라와 민

족들이 그를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렸

으며 누구든지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었습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대적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동일한 원리가 오늘

날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모른다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

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니엘은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벨사살을 회개하지 않고, 불경스럽

고, 거만하고,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비판하기 위해 다니엘이 배경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바빌론의 가장 위대한 군주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간략히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4 장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벨사살은 그 이야

기를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니 알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

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 전 일이 아니었지만 인간은 과거의 사건을 빨리 잊는 경

향이 있습니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유명한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반복하게 된다." 

정말 옳은 말입니다. 벨사살은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는 죽은 조상에게서 배울 것이 없

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가르칠 것이 없어. 곧 보시겠지만 이것은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이 겪은 일을 알고 깨우쳤다면 상황이 얼마나 달랐을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통치 하에서 제국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왕에게 상기시킵니다. 느
부갓네살의 명성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의 영광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전 설교

에서 보았듯이 그는 바빌론과 왕궁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왕궁은 지금까지 지어

진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또한 많은 건축물들을 세웠고 강력한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행사한 권세는 절대적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절대 군

주로 통치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법과 법령에 의해 제한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

은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

사했습니다. 그를 기쁘게 하면 보상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총애하는 사람들을 높이거나 승

진시켰습니다. 그를 화나게 하면 용광로로 빠르게 보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위대한 권세와 화려함으로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권력, 위엄,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의 위대함, 영광, 위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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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But when his heart was lifted up, and his spirit was hardened in pride, he was deposed 
from his kingly throne, and they took his glory from him.

We have spoken at length about the nature and character of king Nebuchadnezzar. He was the 
archetypal despotic ruler. He ruled as he wished and could not be reasoned with. He considered 
himself to be a god and to have a god-like status. No one was permitted to challenge or criticise 
him. He was then to put it plainly an incredibly arrogant and prideful man. Daniel tells us here that 
his spirit was hardened by pride. We might replace the word “spirit” here with heart. The meaning is
the same. At his very core Nebuchadnezzar rejected God and put himself at the centre. He was the 
“god” of his own life.

For this act of stubborn and selfish pride God punished him. God would use this humbling act to 
forever curb the king of his arrogance and pride. He was removed from his throne and his majesty 
and glory were taken from him.

Let us continue.

20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거만하게 행하므로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의 

영광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본성과 성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했고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는 자신을 신으로 여겼고 신과 같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도전하거나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물론 엄청나게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영 spirit 이 교만

으로 인해 강퍅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 spirit"이라는 단어를 마음 heart 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있었습니

다. 그가 자신의 삶의 "신"이었습니다. 

그의 완고하고 이기적인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를 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굴욕

적인 처벌을 통해 왕의 오만함과 교만을 영원히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는 왕좌에서 쫓겨났

고 그의 위엄과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1 Then he was driven from the sons of men, his heart was made like the beasts, and his 
dwelling was with the wild donkeys. They fed him with grass like oxen, and his body was wet 
with the dew of heaven, till he knew that the Most High God rules in the kingdom of men, and
appoints over it whomever He chooses.

As we saw when we examined what happened to Nebuchadnezzar we know that he became mad. 
He may well have suffered from a condition known as boanthrophy. A mental aberration in which 
the sufferer believes themselves to be a cow. In this state the king was driven from people to live in 
the wild places. His very heart, the essence of who he was became beast-like. He lived with the wild
donkeys. It was as we have noted a terrible fall from grace. From the majesty and splendour of 
being king of an empire. Living in an ornate palace to being a beast crawling around in the mud for 
seven long years.

So over these past two verses Daniel has recalled the progressive steps of Nebuchadnezzar's 
humiliation.

(1) He was deposed from the throne.
(2) His glory taken away.
(3) He was driven from society.
(4) He lost his mind or became mad.
(5) He lived and ate outdoors just like the animals. 

What a fall it was. But God as we saw had a reason and purpose for all of this. God had a pla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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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that ultimately involved restoration. All of this was designed to bring Nebuchadnezzar to a 
realisation of his place in the universe. It was intended to give him perspective. That's something we
all need from time to time. He was not the all powerful and dominant figure he thought he was. The 
world did not really revolve around him. It was the Most High God; Yahweh who rules over all 
things. He's the one around whom the world revolves. It is God, not man who ultimately decides 
how things will go here on earth.

This is something that we should remember living in this era of fear and uncertainty. Does global 
climate change represent an existential emergency? Will food production be so affected that we are 
all reduced to eating bugs? Will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spiral out of control and end in World
War 3? Will China invade Taiwan? Will we witness another global pandemic? Those things rest in 
God's mighty hands. If they are part of God's plan then they occur.
If not He will stay the hands of those who push for them to take place. As believers all we can really
do is pray, and place our trust in God. Take comfort in the fact that He can only ever do what is best 
and right.

So the example of Nebuchadnezzar should have given Belshazzar a sobering life lesson. He really 
should have learned from the experiences of his grandfather. But as we shall discover next week 
this arrogant and foolish man had not taken heed.

21 그래서 그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났으며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이 되어 들나귀

와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높으

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

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보안트

로피 boanthrophy 라는 병을 앓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소라고 믿는 정신 질환입니다. 이 상태

에서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야생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 그의 본질은 짐승과

같아졌습니다. 그는 야생에서 들나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의 삶과 매우 다른

것입니다. 제국의 왕이라는 위엄과 화려함, 그리고 찬란한 궁전에서의 삶을 살다가 7 년 동

안 진흙 속을 기어다니며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두 구절에서 느부갓네살이 겪은 굴욕을 점진적으로 열거했습니다.

(1) 그는 왕좌에서 폐위되었다.
(2) 그의 영광을 빼앗겼다.
(3) 그는 사회에서 쫓겨났다.
(4) 그는 미치광이가 되었다.
(5) 그는 짐승처럼 야생에서 살고 먹었다.

정말 엄청난 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이유와 목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왕의 궁극적인 회복이 포함된 계획이었습

니다. 이 모든 사건은 느부갓네살이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

니다. 그에게 안목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때때로 필요한 것입

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전능하고 절대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세상

은 그를 중심으로 돌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
와였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결정하

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 기후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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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것일까요? 그로 인해 식량 생산이 영향을 받아 우리 모두가 벌레를 

먹게 될까요? 중동 갈등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까요? 중국

이 대만을 침략할까요? 또 다른 세계적 팬데믹을 목격할까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강

력한 손 안에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면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자들의 손을 멈추실 것입니

다. 신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항

상 최선이고 옳은 일만 하신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으십시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의 삶은 벨사살에게 엄숙한 삶의 교훈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는  할

아버지의 경험에서 배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알게 되겠지만 이 오만하고 어리

석은 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two comments to make based on today's passage.
오늘의 본문에 기초하여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What is our motivation?
Motivation is defined as,
“that which moves one toward an action; that which changes, provokes, or impels our very being.”

There are a number of things that motivate us to do or not do things. In general, we are motivated to
maximize pleasure and minimize pain. We do things that benefit us or give us happiness, and tend 
not to do things that have the opposite effect.

The Bible has a great deal to say about motivation. The motivation of Christians is different from 
that of unbelievers. This I hope is obvious. The world is motivated by self, and the promotion of 
oneself. The world's motivation is encapsulated in the expression, “it's all-about-me.” This leads if 
unchecked to self-determination, self-obsession, and self-worship. Christians should be different. As
believers our sense of motivation or inspiration comes from God, not from the things of the world.

We saw this today in Daniel's reaction to king Belshazzar. From a worldly perspective what the king
was offering was amazing. It was literally life transforming. Picture what was offered, massive 
material gain and to be made third ruler of a vast empire. Just imagine the power, honour and 
prestige such a position offered. But Daniel was unimpressed. He was unmotivated by these 
rewards. Instead he was motivated by serving and honouring God. He rejected the rewards because 
he was aware of how accepting these gifts would look to observers. They would assume that God's 
gifts were something that could be bought or sold. We too have to be careful about how our acts 
might be misconstrued today. We don't want people to think that we are motivated for the wrong 
reasons. We don't want people to think that we are motivated by the fleshly things that occupy the 
minds of unbelievers.

We should strive to be like Daniel, or better yet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He set the 
example for our motivation in this life;

“My food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finish His work” (John 4:34).

Jesus was concerned with pleasing His Father. That was His motivation. We should be motivated by
that same concern. The Lord Jesus always did the Father’s will, motivated by pleasing Him through 
obedience. May our motivation be the same.

1.   우리의     동기는     무엇인가  ?
동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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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고,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자극하거나 추진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즐거움은 극대화하고 고통은 최소화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우리

에게 이롭거나 행복을 주는 일은 하고, 그 반대의 일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동기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불신자들의 동기와 

다릅니다. 이것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과 자기 홍보에 의해 동기를 부

여받습니다. 세상의 동기는 "내가 제일 중요해 it's all-about-me "라는 표현으로 요약됩니다. 
이것은 제지되지 않으면 자기 결정, 자기 집착, 자기 숭배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달

라야 합니다. 신자로서 우리의 동기 또는 영감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

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보인 반응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서 왕이 제안한 보상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상은  

막대한 물질적 이득과 광대한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위가 가

져다 줄 권력, 명예, 위세를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다니엘은 괘념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보

상은 그에게 아무런 동기를 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동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사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오해받을 수 있

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부여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생

각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육적인 것들이 우

리를 움직이는 동기라고 생각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되거나 더 나아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지 모범을 보여 주

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요한복음 4:3
4). 

예수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동기였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같은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항상 순종을 통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

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동기도 같기를 바랍니다.

2 The importance of speaking the truth

Daniel as we saw in today's passage showed great courage and boldness. He spoke bluntly to a king 
who held the power of life and death over him.

Daniel would not be swayed or distracted from the powerful truth he had to impart. The king was in
grave error. He needed to hear the truth even though doing so would offend and upset him.

This same principle has not changed in all the centuries that separate us from Daniel. The same 
expectation rests upon us. Today unfortunately, especially in the west we are surrounded by the 
notion of not causing offence. We are to endeavour to be nice, accommodating, accepting and 
generous to all. Now as followers of Christ we should not want to be unpleasant or unkind people. 
If we are mean, or sour faced people we hardly serve as good advertisements for the faith. Who 
would want to come to a church full of unsmiling grumblers and moaners. No one. However we are 
in possession of the truth and we should not be afraid to share that truth with others. Truth has the 
potential to hurt. But this should not deter us from shar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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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pe made headlines a couple of weeks ago by basically saying that all religions are paths to 
God. On the outside it might seem like a warm and embracing thing to say. Let's not divide or fight 
over how we acknowledge, worship or approach God. After all the end result is the same. No.

This is not the truth. Just one bible verse smashes this illusion to smithereens.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ohn 14:6)

So it's not loving or kind to share an untruth. It's especially harmful to share an untruth related to 
our eternal salvation. It's actually very dangerous. How many Muslims, Buddhist, Sikhs or Hindus 
heard the pope's words and now think they are on their way to heaven. His lies may result in many 
being damned for eternity.

So we must learn from the example of Daniel. We must be prepared to share the truth no matter the 
personal risk to ourselves. Rest assured that when we speak the truth that God is with us. May we 
all boldly and clearly speak the truth at all times.

2   진실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

다니엘은 오늘의 구절에서 보았듯이 큰 용기와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생사를 좌지우

지하는 권세를 가진 왕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강력한 진실을 전하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

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불쾌하고 화가 날지라도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이러한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

니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날 불행히도, 특히 서양에서는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해서

는     안된다는 사고가 만연합니다. 우리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고, 수
용적이며, 관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우리는 불쾌

하거나 불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못되고 찡그린 얼굴을 하고 

다닌다면 믿음을 위한 좋은 광고가 되지 못합니다. 누가 웃지도 않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에 가고 싶어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고 그 진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사람들

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나누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교황은 몇 주 전에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말해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

고, 접근하는 방식을 놓고 분열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다. 결국 최종 목적지는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단 한 구절의 성경만으로도 이 환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랑도 친절도 아닙니다. 특히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거짓을

공유하는 것은 해가 됩니다. 사실 매우 위험합니다. 얼마나 많은 무슬림, 불교도, 시크교도 

또는 힌두교도가 교황의 말을 듣고 자기들도 천국에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의

거짓말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영원을 지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의 예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개인적인 위험이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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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진실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

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항상 담대하고 분명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

니다.

 

 


